신세계百, 탄소경영 특별상 수상

-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첫 참여서 ‘A-‘등급 획득··· 친환경 경영 앞장
- 태양광·지열 등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AI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 고도화
- 부산연안 ‘잘피’ 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성과도 평가 반영

신세계백화점이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간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경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
 
특히 지난해 CDP 평가에 처음으로 참가했음에도, 공시 첫해에 글로벌 상위 수준인 ‘A-(리더십)‘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환경 경영의 핵심 화두인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기관으로 전세계 주요 도시 및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수자원, 플라스틱 등 환경 관련 정보 공시를 요청 및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ESG평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실질적인 사업장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적 투자를 진행하고, 전 점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폐수 재활용 시스템도 도입해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AI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고효율 환경영향 저감 설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여기에 유통업계 최초로 해양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부산 연안에 해양보호생물(잘피) 서식지 조성 사업도 전개했다.
 
‘바다의 탄소흡수원’이라 불리는 블루카본인 잘피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한 탄소 저감에 앞장선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은 이번 평가에서도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환경 경영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더욱 정교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CDP 평가 첫 참여에서 리더십 등급을 획득하며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한 것은 신세계의 독자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 다각적인 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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